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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상승 정말 생산자 탓일까?

이 대통령,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 강조. 현장에선 반대로

정부는 16일 계란가격 상승이 농민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투입한 담합조사, 중국산 가공란 무관세 수입 등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계란 생산 농민으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계란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저렴

한 난각번호 4번 계란(0.05㎡/마리)을 없애고, 더 비싼 3번 계란(0.05㎡

/마리)을 생산토록 강제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33% 줄고, 생

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인데 이를 생산자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생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를 

엉뚱하게 농민들의 담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육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은 애그플레이션 발생

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상위 수준의 동물복지를 요구하면서, 동물복지 

기준도 없고, 위생상태도 불량한 중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축산농가를 죽이고 중국 농민을 살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 현장에선 반대로 “민생 억압과 규제 강화”인 셈이다.


